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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4. 12. 2.(월) 배포 2024. 12. 2.(월)

재외동포청장, 2일간 도쿄서 재일동포와 화합의 장 마련 

 - 민단 주최 동포 간담회 참석해 동포청 주요 정책 방향 설명

 -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관련 동포단체 의견 청취...재외선거 참여도 독려

□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1월 29일, 30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동포

간담회를 열어 재일동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, 민생현장을 둘러

보는 등 동포사회와 소통했다.

□ 이 청장은 29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(민단)에서 주최하는 재일동포 

간담회에 참석해 재일동포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청의 주요 정책 

및 사업을 소개하고 한일 수교 60주년 계기 재일민단 사업 계획 

등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 ㅇ 이 청장은 한글교육, 동포 뉴스 등 관련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 

하는 재외동포소통플랫폼 ‘재외동포TV’를 신설하여 재외동포와 

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 ㅇ 또한 “동포사회 결집을 통해 한민족 전체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

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”고 

말했다.

   - 특히 국내로 유입되는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를 구축

하여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등 국내 정착 동포 지원사업을 

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 ㅇ 한편 동포청은 2025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SNS 등을 통해 동포 
모국 기여 사례를 알리는 ‘이달의 재외동포’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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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이 청장은 “모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 
많은 기여를 한 재외동포를 매달 선정, 국내에 홍보해 우리 동포의 
소중함을 재조명하겠다”고 밝혔다.

 ㅇ 이 청장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계기,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
도약할 수 있도록 민단을 비롯한 재일동포 사회가 힘을 실어주기를 
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.

   - 민단은 한인회 등과 함께 소통해 여러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한일 
수교 60주년을 재일동포사회의 화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.

□ 한편, 민단은 동포들의 적극적인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
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캠페인도 진행했다.

 ㅇ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재외선거 등록 제도를 설명하고 직접 
오프라인 신청 부스를 설치해 현장 등록 신청을 실시했다.

   -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“선거 참여는 다른 모습의 조국
발전 기여”라며 재외선거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.

   - 이 청장 역시 재외선거 등록을 통한 선거 참여를 강조하며 재외
동포들의 선거 참여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
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다음날 30일, 한인 밀집지역인 도쿄 신오쿠보 민생
현장을 방문해 우리 동포 소상공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인회 
등 신정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.

 ㅇ 특히 재일본도쿄한국인엽합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 
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일동포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
나눴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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